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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미래세대와 합리적으로 

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 (중앙일보, ’20.1.9,목) >

◈ 미래에 부담 떠넘기는 ‘동일서비스, 동일요금’

- 현세대가 해택을 보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점

- 도로가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는 시간 단축…정부는 동일서비스라며 요
금을 거의 재정도로 수준까지 낮췄다.… ‘수익자 부담원칙’을 무시한 것
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

- 도공에 짐을 떠넘기다 보면 결국 국민부담 …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

□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려고 하

는 것이 아니라,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도로를 적기에 확충하면서 

현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 것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

당노선을 이용하는 미래세대와 합리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것

입니다. 

□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‘동일서비스-동일요금’ 원칙은, 이용자 입장

에서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리한 도로를 이용하고 나서 재정도로인지

민자도로인지에 따라 최대 2배이상 차이나는 비용을 지불하는 

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현재 모든 고속도로는 시간단축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징수 하고

있지는 않습니다. 목적지까지 이용한 거리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

징수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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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천안-논산 민자고속도로에서 도공이 투자하여 통행료를 인하한 것은,

도공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민자가 종료되고

나면 도공이 천안-논산고속도로를 인수하여 운영함으로써 투자한 

금액 전부를 회수하게 되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경우는 발생

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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